
<2012년 7월 13일 금요일 새벽 잠언>

<반복> 자기 힘만큼 하지 말아라. 운동도, 노동도 자기가 가진 힘만큼 하면 결

국 쓰러진다. 사람의 삶은 순간의 경주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행해야 하기에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다 쓰면서 하지 말고 조절해야 된다. 차가 시속 200km, 

230km를 달릴 힘이 있어도 경주가 아니니 시속 120km, 150km까지만 달려야 

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반복> 인생의 삶은 순간의 경주가 아니다. 필요한 만큼 꾸준한 삶이다.

<반복> 365일 평균이다. 하루 하고 끝나는 인생이라면, 하루에 목숨 걸고 해

야 한다.

<반복> 오르내리면 지쳐서 더 못 간다.

<반복> 꾸준히 노 젓는 삶이다. 미친 척하고 놀면 육신 망가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반복> 유유히 걷는 삶이다.

<반복> 놀다가 확 하고 미뤘다가 확 하면 몸이 고장 난다.

<반복> 조금씩 일하고 조금씩 쉬는 삶이다.

<반복> 급히 밥 먹듯이 하는 삶이 아니다. 이야기하며 밥 먹듯 하는 삶이 되

어야 한다.

1. 주와 일하면서 대화다. 일 다 해 놓고 따로 대화하면 일을 잘못하기도 한

다. 일하면서 주님께 코치 받으며 서서히 하는 것이다.



2. 일 다 끝나고 기도가 아니다. 일하면서 기도다. 그래야 일이 잘된다.

3. 기도도 경주가 아니다. 주의 일도 경주가 아니다. 삶이다.

4. 목욕할 때는 몸 전체를 골고루 씻고 닦는다. 억지로 후다닥 때를 밀고 나오

면, 몸의 때가 팅팅 불어서 그냥 그대로 있다. 서서히 때를 불리고 때를 미는 

것과 같은 인생 삶이다.

5. 머리만 감고 끝내면 하나 마나다.

6. 기도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놓고 다 기도해야지 하는 것만 하

면, 목욕탕에서 부분적인 곳만 씻고 나오는 격이다. 상체는 씻고 하체는 안 씻

고 나온 격이다.

7. 청소할 때도 집안 전체를 청소하듯이, 기도도 전체의 것을 해야 된다. 행실

도 그러하다. 관리도 이같이 하여라.

8. 기도는 ‘영의 것’과 ‘마음의 것’과 ‘육의 것’을 다 해야 된다. 관리자들과 전

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고 안 나고 건강하도록 기도하고, 은하수·중고등부·

대학부·청년부·가정국·장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섭리사를 위해 기도하고, 각 민

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강사들·교사들·각 부서 지도자들·목회자들·중앙 부

서 지도자들·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스타 부서·달 부서·민들레 부서·백합 

부서·모델과 치어 등 예술단을 위해 기도하고, 섭리사 각 나라와 각 교회를 위

해 기도하고, 기도하고 계시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월명동 책임자를 위해 

기도하고, 부흥강사를 위해 기도하고, 자연성전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하

고, 불우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조직 폭력단과 깡패들을 놓고 기도하고, 경

제 사기꾼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사이비 

종교를 놓고 기도하고,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정치와 종교를 놓고 기도하고, 

미국·중국·러시아·인도 등 대국을 놓고 기도하고, 세계적으로 비행기 사고와 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어둠의 영계에 있는 자들을 빼내는 기도를 하



고, 행악자들과 악평자들과 언론인들을 놓고 기도하고, 섭리사 지도자 7000명

을 위해 기도하고, 선생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자들을 위해 기도

하고, 성령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시험에 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 기도

를 해 주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

고, 안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섭리인 모두 재림 준비를 완전하게 하도록 

기도하고, 성자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천사를 위해 기도하고, 시대 말씀을 위

해 기도하고, 잠언을 위해 기도한다. 선생은 매일 이같이 기도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왜 기도할 것이 없다고 하느냐. 이것을 놓고 각각 2분씩만 기

도해도 1시간이 간다. 매일 수십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9. 일도 한 것만 되고 청소도 한 데만 되듯이, 기도도 한 것만 되고 안 한 것

은 안 되고 그냥 있다. 기도는 일이다.

10. 모두 기도할 시간이 있는데 놀고, 왜 선생만 기도하게 두느냐.

11. 한번은 너무 힘들어서 그날은 새벽기도를 못 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섭리사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 명이 죽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런 일이 수

시로 일어났다. 선생이 기도하지 못한 날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

을 맞이했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다. 선생이 기도하지 않으

면 제자들에게 사고가 난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라.

12.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죽어 나간다.

13.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따르는 자들에게 손해다. 지도자는 어

떻게 해서라도 산다. 우선권이기 때문이다.

14.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성약 때도 따르는 자들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

지 않고 중심과 일체 되지 않아서 실패하기도 하고, 전체가 고통의 십자가 길

로 가기도 했다.



15. 지도자와 따르는 자는 같은 운명이다. 하지만 엎어지면 지도자는 위에 있

기에 덜 다친다. 차를 타면 운전사를 위해 꼭 기도해 주는 것이다. 기도는 대

화다.

16. 전능하신 성자 주님께서도 하찮은 인간인 분체와 의논하고, 초신자들과도 

의논하고 대화하면서 행하신다. 섭리사의 지도자들은 따르는 자들과 의논하여

라. 의논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하는 지도자는 교만하기에 그러하고 아랫사람을 

무시하기에 그러하다. 섭리사 밖에서 보면 실상 아랫사람이 그 지도자보다 더 

날고 긴다. 섭리사에서는 사명 때문에 크게 볼 뿐이다.

17. 전능자 하나님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허사가 된다.” 하고 법을 정하셨

다. 법을 어기니 잘될 리가 있겠느냐.

18. 사람들과 의논을 잘하는 자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선생과도 의논을 

잘하고, 사람들과 의논을 안 하는 자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선생과도 의논

을 안 한다. 

19. 교회 운영에 있어서 꼭 교인들과 의논이다. 그래야 화평한 교회가 된다.

20. 지도자가 아랫사람과 의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맥이 빠져서 힘이 있어도 

같이 안 한다. 결국 지도자 손해다. 


